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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쯤 (금요찬4양집회) 
그리스도인은 무서운 세력을 가 

지고 육신을 통치하던 죽음(사망) 

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리스도인은 아직도 육신 안에 살 

고 있으므로 거기에 사망이 틈을 

타고 들어가 그 안에서 다시 자리 

를 잡고 통치할 가능성이 있다(롬 

7:5).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것 

들을 대항하고 배척해야 한다(요일 2:15~17) .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롬 8:12~13).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한다. 

육신과 성령을 따라 사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본질상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현재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무엇 

이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잘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 

가 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롬 8 : 6~7).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은 옛 세상 

에 속해 있기에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날을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과 

대항해 싸워야 한다(롬 7:23~25. 8: 1O~11 ; 갈 5:16).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폭군 사망을 내어 쫓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 

신다(롬 8:1~2).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시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시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생명에 이른다(요 

6:63). 

로마서 주제는 아주 명료하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믿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육의 세계 옛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다. 성령 안에 살며 성령 안에서 행동하며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모든 것 안에 

영원한 생명，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생명의 약속이 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니 

고데모를 향하신 말씀이 적용된다(요 3:5~6). 우리는 육을 따라서 아담의 자손으 

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요 1:12~14).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 

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벼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롬 

8:14~15).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롬 8:16). 하나 
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롬 8:17).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재와 미래로 설명한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 

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것 

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요일 3:2). 장 
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직 남아 있다.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이미 받으셨 

고， 또 부활의 새 세계 안에 틀어와 있다(롬 8:11).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정말로 진짜인 것이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 

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상속자가 된 현재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는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 

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고 보증된 상속자의 삶이 있다(요 15:18~19).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히는 고난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되지만， 장래에 나타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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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THIS WOMAN 
(6)Now when Jesus was in Bethany, at the home of Simon the leper, (7)a woman came to Him 

with an alabaster vial of very costly perfume,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he table . 
•• (12)“For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for buri，α1. 

(13)“Truly 1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in memory of her." (Matthew 26:6-13) 

O n H|S way to Jerusa|em to take m「OSS Jesus stopped by 

Bethany. Simon, the leper, invited Jesus with His disciples to 

his home (Mt. 26:6) . It was just two days before the Passover and 

Jesus had told His disciples along the way, "You know that after 

two days the Passover is coming , and the Son of Man is to be 

handed over for crucifixion"(Mt. 26:2) . The disciples were aware of 

Jesus' perilous situation. They might not have fully understood the 

greater dynamics that awaited Jesus and themselves , but they 

certainly knew that Jesus was about to undergo some terrible pain 

and suffering . Their mind-set should have been focused on Jesus' 

well-being, but as today’s Bible passage reveals their mind-set was 

on other things. Than kfully, there was a woman in Jesus' presence 

whose heart and mind were devoted to Him. Let’s look at th.is very 

special woman to uncover her real beauty, so that you can see the 

things about her that God sees 

A woman came to Jesus Christ with an alabaster vial of very 

costly perfume,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d at 

the table (M t. 26:7). Besides His disciples, 1’ m sure Jesus was 

surrounded by a crowd of people in Simon ’s home. Of all the 

people there , one 、woman grabbed the attention of all the others. In 

Jewish culture at that time, women had no. power, but everyone’s 

eyes were fixed on this woman. She had the privilege, the great 

opportunity to express her love toward Jesus. She didn ’t delay her 

actions, but rather stood up, walked across the room , and gave 

Jesus a very, very costly perfume. How do you treat Jesus Christ? 

This woman treated Him as her treasure ,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or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M t. 6:20-2 1). This 

woman loved Jesus. She believed in Jesus Christ as Savior. Li ke 

Paul , she counted the costly perfume as nothing compared to her 

Lord , “ l\110re than that, 1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Christ Jesus my Lord , for whom 1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1 may gain Christ"(Phi l. 3:8). 

A woman committed to sacrifice for Jesus Christ. She gave Him 

everything she had . The Bible mentions that the perfume probably 

cost around 300 denarii (Mk. 14:5) , which had the purchasing 

power equivalent to 300 days' wages for a worker. Everyone 

around her thought she was stupid , “ But the disciples were 

indignant wh 

|’v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people give great sacrifices to 

this church , only to hear outsiders discourage. them with words 

like, “ Why do you want to do that whe l1 the church already has so 

much money?" 1 Corinthians 4:5 teaches us, “ Therefore do not go 

on passing judgments before the time , but wait until the Lord 

comes who will both bring to light the things hidden in the 

dÇl rkness and disclose the motives of men ’s hearts; and then each 

man’s praise will come to him from God." Jesus knows your heart! 

Th is woman ’s actions received blame from all the other Christians 

around her, but she had a strong message. Her gift was a }acrifice 

for Jesus. Her heart and mind were focused on Jesus Christ. She 

wasn ’t wor r. ied about her environment, her conditions , or what 

other people thought. She cared about Jesus . 

Th is woman was honored by Jesus. Jesus said, "Truly 1 say to 

you ,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Mt. 

26: 13). Wow! When we preach the gospel , we need to remember 

this woman. Jesus explained, "Why do you bother the woman? 

For she has done a good deed to Me.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do not" always have Me"(Mt. 26:10-11) . A 

lot of believers judge the actions of others and complain about 

them, but this woman did a great job. Jesus further explained, "For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M t. 26:12). Her sacrifice was in preparation for 

Jesus' death . Perhaps she didn ’t even know the f미 1 ramifications 

of her actions, but Jesus did . Pouring the perfume on Jesus' head 

was not her idea or plan . She didn ’t make an appointment for this 

visi t. She had an opportunity with Jesus, and she poured her life 

and heart for Him. She did not let the opportunity pass. She went 

with now, not later. Jesus knew that there would be other 

opportunities to do good to the poor, but not another opportunity to 

do what had just been done to Him . Jesus told the others in the 

room not to bother this woman. but rather to remember what she 

did for Him. Her ministry work paralleled the gospel! This woman 

praised Jesus Christ 

My dear friends , what a wonderful gift we receive from this 

woman today. Her actions go with the gospel forever. She is a 

permanent memory, "The memory of the righteous is blessed, But 

the name of the wicked will rot" (Prov. 10 기 Right now we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e work of God, “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as long as it 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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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 01 여자 
(6)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야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12)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옹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6 --.,13) 

여l 수님은 십자7별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베다니에 
| 들르셨습니다. 나병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 

습니다(마 26:6). 그것은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 

26:2).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 

면그들은 예수님과자신들을기다리고 있는비극적인상황을온전히 이해하 

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곧 끔찍한 고통과 아폼 

을 겪게 될 것이라는사실은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당연히 예수님 

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제지들 

의 마음이 딴 곳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앞에 옹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여인을 살펴보면서 그녀 

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녀의 아름다움을볼수있게 될 것입니다. 

한여자가예수께로왔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향유한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 

고 그녀는 그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마 26:7). 시몬 

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 

입니다. 그많은사람중에서 한 여인에게 모든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 

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 

한 자신의 사랑을 D냄껏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곧 특권을 가졌습나 

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벌먹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값비싼향유를부었습니다. 여러분은예수님을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희를 위하여 보물을 히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0~21).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녀는 예수님을구세주로믿었습니다. 비울처럼 그녀는값비싼향유를자신의 

구주외는 견줄 수 없는 히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 

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충성과희생이 었다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 

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가 대략 300데나리온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막 14:5). 이것은 한 노동자의 300일 치 급료와 맞먹는 값 

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 

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따 26:8~9). 이 여 

인은 1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실 그 

것은많은사람을돕는데 사용될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펄쩍 뛰었습니 

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여인이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 

다. 진정한사랑은자신을희생하는것입니다. 이 여인은아주강한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것은 시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3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보았는데 그들이 듣는 소리라고는 낙심이 되는 방관자들의 말뿐이었습니 

다. “교회에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 

느냐7’ 고린도전서 4:5은 우리에게 카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을 드러내고 마음의 뭇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를 둘러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녀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선물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었습니 

다. 그녀의 미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 

신의 환경이나 조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 

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여자를괴롭히지말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옹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마 26:13). 복음 

을전할때 우리는이 여인을기억해야합니다. 예수님은그 이유를설명하셨 

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 

였느니라가난한자들은항상너희와함께 있거니와나는항상함께 있지 아 

니하리라!' (마 26:1O~1l). 많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 

합니다. 그러나이 여인은위대한일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이렇 

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 

여 함이니라?' (마 26:12). 그녀의 희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을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은 그녀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들르겠다는 약속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삶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니중이 아니라 지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디음에도 있지만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 

다는것을알고계셨습니다. 예수님은방안에 있는사람들에게 여인을괴롭 

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고하셨습니다. 그녀가행한일은복음과함께 전파되었습니다!이 여인은예 

수그리스도를찬양했습니다. 

이 여자를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 

았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행동은복음과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 

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 

름은 썩게 되느니라!' (.잠 10:7).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기회가 주 

어졌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놓치지 않기를원합니다. 오히려 오늘성경 본문에 나온이 여인과같 

이 그 기회를 폭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엠 

5:16). 제자들01 이 여인에게 한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 

람에게 마땅히 대답할것을알리라"(골 4:5~6). 아벤. 메 

l헥짧變펀摩섣?꾀 팝t팩$3;iEYj!i찌찌I끼;i!i;!;;!”!!”i;:i;찌:’」jjji灣웹灣 줬f댄 I 蠻헬찌 



0 2010년 1 월 10일 추낀흥헌 저11 080호 

매씨야의 혹옴 l 수요 1부때애 매씨찌 

매시아의 푹율@ 

유대인들의 섬문과 
베드로의 부인 
(요한북음과 Dtït북응3) 

유대인들의 심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꿀고 와서 섬문하였다. 그리고 그 

근처를 배회하던 베드로는 예수님 

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설명 

은다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플 안으로 꿀려 오셨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 

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막 14:55). 심지어 거 

짓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 

만 거짓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었다(막 

14:58~59). 계속해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페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 이에 예수님은 ‘패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띤-f 14:62)고 대답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을 빌미로 하여 종교지 

도자들은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마가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 

가 예수님을 심문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 

해 훨씬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고(요 11:47 ， 5이， 예수님 

이 군인들에게 잡힌 후에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갔다고 기록하였다(요 

18:.12~14， 19) . 또한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도 사역초반에 있었으며(요 

2:19), 신성모독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음을 밝혔다(요 

10:24,36). 

베드로의 부인 

마가는 베드로가 연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였다(막 14:66~71) . 이 

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심문을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 

님을 부인했음을 밝혔다(요 18:1끼.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히는 현장에 베 

자신들이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양의 우리’ 비 

유를 말씀해 주셨다(요 1O :1~5).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요 10:6). 예수 

님은 무지하고 교만한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 

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 10:7) . 

• 그리스도는 문이다 예수님은 ‘문’ 이다. 더 정확히 펠H서 ‘양의 문’ 이다. 양 

은시력이 너무좋지 않아자신이 가는길 조차모른다. 무지한 OJ-들에게 펼요한 

것은 안전한 우리로 연결된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되신다. 이 문은 양만 

이 들어갈수 있다. 그러므로우리는양이 되어야한다. 양은고민하지 않는다. 양 

은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엠 2:18).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형벌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 

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 모든 죄는 깨끗해진다(롬 5:1). 그리스도 안에 있 

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드로 외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요 18: 15~16)과 켓세마네 동산 

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부인하 

게 만든 사람 중 한명이라는 사실도 기록하였다(요 18:26). 결국 마가는 베드로 

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연속해서 부인했고， 요한은 베드로가 안 

나스와기야바의 집에서 각각부인했음을밝혔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많은 눈이 내리면 다들 걱정이 앞선다. 이것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과 문빽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문빽l 따라 금방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성경 

이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비록 

한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서술이 약간 다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 세상 가치에 따라 메시아의 죽음을 무시하 

고 외면한다해도 메시아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승}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다. 메시아의 죽음과관계를맺는삶을살자. 예수님이 해답이시대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벽 440)에서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 

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그리스도는 문이다 . 

•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 

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번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겼다. 예 

수님 당시에도유대인들은하나님을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으며 종교인들은타락 

하였다. %t들이 들어갈 문은 없었다(요 10:8).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하나님 

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이들은 교만하여 참 진리를 알지 못했으며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뿐이었다(팀전 6:3~4).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 

을 추구하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의적 숭배 몸을 괴롭게 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골 2:20,23).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하였더라?' (행 4:12). 그리스도외에는구원의 문이 없다 .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 

려 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 

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9). 그리스도의 문은 교만과 자존심에 사로잡 

혀 세상을 좋。댄F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매우 좁고 힘든 문이다. 반면에 평생 

강도짓을 하던 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이기도 하다(요 3:16).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롬 

10:12).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다. 이 문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문이 

다. 지금이 영원한문이 우리에게 활짝열려 있다. 따라서 이 문을찾는데 햇갈리 

거나 어렵지 않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 교만， 자존심이 이 문을보지 못하도록우 

리의 눈을 가릴 뿐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오직 양만이 들어 

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통행하자. “구원으로 인도히는 그 좁은 문 들 

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그생명 길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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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는 3대째 이어져 온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승려 생 

활을 하셨고， 저 역시 뭔지도 모른 채 어려서부터 그 믿음과 풍습을 따라 생활해왔습 

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봤더니 웬 할머니 두 분 

이 서 계셨고， 그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며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 

다. 그 당시 철 없던 저는 할머니가 가시지 않자， 젊은 혈기에 그만 “예수쟁이들아 그 

만 떠들고 꺼져 ，"라며 소리를 지르며 쫓았습니다. 저의 무례한 행동에도 두 분은 오히 
려 절 불쌍하다는 듯 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차분한 말로 엄 

숙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밍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시며， 아쉽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뒤돌아가셨습니다.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때 

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겠구나.’ 싶어 그 즉시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의 벅찬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열심을 따 

라가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낌니다. 그럴 때면 지난 날에 저질렀던 막중한 그 죄익들에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이런 죄인이 믿음으로 단기선교를 다띠왔습니다. 선교지는 아 

직도 국경 분쟁의 불씨가 남아서인지，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었습 

니다. 사역 중에 어느 집을 방문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집 식구 

들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나가라고 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외워 

간 선교말씀을 차분하게 부르짖은 후 옆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불ε멸울 놓고 향을 태우 

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큰소리로 “나가라’고 저를 떠미는 통에 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음 사역을 하려던 중에 과 

거 어린 시절 우리 집을 찾아 오셨던 두 할머니를 예수쟁이라고 쫓아냈던 기억이 떠 

올랐습니다. 그때 쫓겨나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하셨던 할머니들의 그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때 그 할머니들께서 기도하셨던 심정으로 저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깨우침과 갚은 가르침이 다 

시 한 번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 내 자신도 어느 새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주님 

의 역사가 광대하고도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구호 한 구절이 지 

금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고느띨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자. 아멘 !" 
김형절(집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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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님의 백성’은 추님이 지키신다 

우리 팀은 사역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팀장와 팀원들의 간 

절한 기도가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었 

기 때문에 사역지가 두 번이나 변경되었고 마침내 맨 처음 결정했던 

지역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은 주님이 지키신 

다， 주님은 남자백성， 여자백성을 구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 

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백성’ 이라는 확신을 가 

지고 선교훈련에 임하였다. 참으로 은혜로운 3개월의 훈련기간이었 

다. 팀원들은 틈을 내어 기도원에 가서 합심기도하였고， 또 개별기 

도를많이많이 올렸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의 사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 

을 확신하게 하였다. 첫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우리 

는 점점 더 많은 사료띨을 만나게 되었고， 날마다 기도의 강도가 세 

어져가게 되었다. 팀원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서 전도한 날에 

더욱 더 많은 사료F들과 더욱더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료L들을 

만났다고 간증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노인을 만나게 하시 

었고， 그들의 정교에 의하여 굳어지고 비똘어진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들을 몽매한 

가운데 두시기를 어느 때까지이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복 

음을-전하였다. 

또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과 더불어 찬양하며 말씀도 전 

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율동할 때 우리는 눈시울을 붉 

히며 그들을 얼싸안았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우리가 전하 

는 전도지를 받고 진지한 표정으로 읽으며 걸어가던 젊은이들을 마 

음속에 담았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렸다. 씨뿌림도 예수님의 십 

자가 복음이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 선교지에 뿌려진 

거룩한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율의(권사， 1 교구) 



0 2010년 1 월 1 0일 쭈민흥헌 

샤항하는 (휘엄)목샤님| 

주 안에서 목샤닝을 만나꺼| 되어 감J..~힐니다. 

올빼어l는 국내에서 휴까를 보내시며 멜씀 증귀하었ìl에 

우뭔는 더욱 풍생한 멜씀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간풍 

생명념의 역샤로 목샤념을 통한 예수님의 옵생올 듣꺼l 하임이! 갑사합니다. 

늘시선올업7'n~이l 두께하엄어|캘샤합니다， 

겹길로 까고 있올 때 톨이격|라고 권변하샘에 더더욱 강샤드렵니다. 

예수념깨l서 목샤념올 독수리 날깨로 보호하시듯 보호하시ìl를 판구힐니다. 

연약하17'1시는 육션어| 강뀐힘을 주시끼를 판구합니다， 

대 때마다 오늘온 또 어머한 주닝의 옵생올 들련주옐까 끼대하며 

예배와 쟁호j의 자리로 나아강니다， 

한C양 안으로 들어까께 하시고 효JìH와 쩔렴이 있께 하시 니 감M힐니다. 

늘칩인의 모습에서 업자ì~의 ~념깨1-갑샤하는눈물이 9J.ìl에강샤합니다. 

웬온혀l업니까| 

멜구유이l 오시끼까7'1 샤랑을주시고 

갚보뭔 상 위의 업7'n~에서 이루어 주샌 그 큰 샤랑 

무엇으로 어E핑께 표현하리까| 

강샤합니다. 갑샤힐니다. 

띠{로는 호소하시고 띠{로는 야단"1시고 띠{로는 타이르시는 생령념의 

7'~비의 옵생온 변함없이 우리를 휘하여 끼도하시ìl에 감샤합니다， 

웬샤랑업니까| 

주념의 보내엄을 벌온 저의 주휘에 9J.었던 

천샤ì~ 누구었을까 혀|아려 봅니다. 

영안의 눈을 머서 볼 수 및ìl 를， 틀을 수 9J.ìl를 소망힐니다. 

타생어| 젖어 자끼 만족의 션C강생훨올 하7'1 멜께 하시고 

서l생의 소리에는둔하께하시며，주님의 서l멀한융생이l 민감하께 

뀌 끼울여 술종하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 인냉의 댐이 되시며 

진짜이씬 여|수념으로 인하여 뱅복합니다. 

새해이!도 유얼한 소망이 도j샌 

주 여l수념으로 언하여 행복하ìl를 월합니다， 

북샤닝， 

주념의 품 안에서 명갱올 누리시끼를 ìl도드렵니다. 

‘­톨 

2()()9멘 12월 22일 01션자정사올렴 

제1080호 

~ a.1 스 .f.. !.I 생자，，.좌 차'1 부 ·J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사 동기생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 

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 안수집사가 되고， 급기야는 장로로 헌신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말씀의 갈급함과 허전함과 아쉬움 

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교적을 충현교회로 옮겼고，‘ 위임목 

사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 

자가 S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인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과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보혈을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발버둥치며， 나 

의 죄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요k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갈 2:20)과 너희 

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마 16 : 24)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에 근간이 되었습 

니다 지난 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열심과 지혜 

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 

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 

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매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신앙 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은혜에 감 

사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 나의 노력으로 주의 발자 

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만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묘L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며，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자신 

은 오직 무지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밍음의 주요 온전케 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홍기(장로， 1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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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찌기킬림 l 심짜기의 길 

그리스도의 향기 

요즙 나의 삶은 감사하기보다는 작게， 혹은 크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으로 채워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흥별들이 목 니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아 

한펀으로 하나님은 불공펑하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을 해 왔던 저로선 감사해야겠타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정작 나의 실생활에서의 감사는 찾 

아볼수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런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홀L이 좋지 않아 힘든 수술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낙심하며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며 하나님 앞에 불펑하였습니다. 그러한 불평의 삶 

을 살고 있던 중 목사님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관점을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나의 잘 되어지지 않은 모습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많 

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며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 

운데에서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 :6). 우리 가족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 

니다. 나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넘쳐 삶 가운데 참된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현경(교사1 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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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자가의길 

고를Hor맏 갈 수 있닥 

“수고아고 무거운 점 전 작들。t 닥 Lft게로 오라 

Lft 가 녁의를 수l 거l 아 2] 락 나는 막음。l 온유아고 

검손아 L] Lt의 멍억l 를 머l 고 Lft 거l 배우라 .. C막 

11 :28"-29). 0] 말씀은 우리에거l 참 익숙안 말씀。| 

닥， 그런데 우근l 는 。 l 말씀의 액심을 매번 농tl 닥 

0] 말씀의 액심은 ‘’ 역l수님머l로 오락" C막 11 ‘28). 

“ 역l 수님의 멍에를 먹l 막 " C막 11 :29)0 ] 막 우 2 ] 논 

역l 수님머| 로 나。tìtof맏 쉽을 얻는닥는 덕l 는 동의 

만닥 그런덕l 그 힘。l 억떤 쉽인직는 모른닥 에수 

님머] LtOt가 얻 는 쉽 을 단순이 셔1상에서 잘 먹 고 ， 

잘 입는 셔l 속적인 쉽으로 생각야기 맥문。l 닥 오 

애 Lt 착각아직 말작. 

역l 수님께로 Lt Ot말 돼 셔l 상。 l 절돼로 줄 수 없는 

쉽이 있막 그런덕l 그 쉽은 “ Lt와 암머l 멍에를 머l 

고 ” 일 돼 완성톤l 타 두 막2] 의 소가 밥머l 골억。r 

막는 팔럭l스틴의 농사어l셔 얀 막리는 닥른 만 Dt 
2 ] 가 。]~는 돼로 개Of 만닥 착기 힘을 빽。f 안 

닥 그 2ft O f만 악루의 일을 윌fl 쉽게 막칠 수 있 

닥 임。l 센 작 앞에서 벅 E] 먼 결국 작기 손얘。l 

닥 딱락석 어l 수닝。l 말씀악λl 는 무거문 짐을 맡 

기 l 막는 것은 작싣의 목어| 먹l 억잔 멍어l 를 벗억 던 

직락는 뜻。 ] O t L ] 락 작{:! 0] 온작 ̂ ]턴 멍에를 벗 

는 cn {:! 역l수님의 멍에를 함께 머l는 ‘작가 부인과 

섭작가’ 를 의디l 반닥〔막 16:24) 우2 ] 는 역l 수님과 

함께 멍에 즉 ， 삽작가를 ̂]고 믿음의 밀을 개。f 얀 

닥 Ot L] , 그해 Of맏 말 수 있닥 

φ 새가족을왼영입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 홍지연 18 대학부 김예실(18) 

30 장성원 교역자 

31 ?C그1 즈 li。c:1i 사모 

32 장한나 초등1부 

33 장태준 ~~1~ 닙「 

34 김수환 14 정년 1부 김수진(14) 

35 장혜수 11 대학부 김사무엘(22) 

36 강하라 16 청년 1 부 윤남순( 1 6) 

37 성기전 6 장년3부 최준호(2이 

38 남궁경심 6 장년2부 최준호(2이 

39 ~<211f- 5 .J:!ι-드 c:드，-닝r 박지혜(2) 

40 전만기 6 대학부 김은숙(끼 

41 백충현 15 청년2부 

42 최미영 11 청년 1부 조찬우(11) 

43 정병학 8 잠년3부 손선례(22) 

44 저o며C그그'- 19 장년2부 오명준(11 ) 

45 박성재 19 장년4부 김재순(11 ) 

46 이광균 18 청년2부 강인선(3) 

47 박은경 18 청년2부 강인선(3) 

48 튿w...갇 C L-> λ ~ 17 장년 1부 황윤흐1(22) 

49 소C그승õf으 '- 18 청년 1부 이승흐1(15) 

50 ~~~프l 11 청년 1부 한금자(9) 

51 이예은 13 초등1 부 손도현(21) 

52 윤이진 5 대학부 임지혜(21) 

g앙 중연교회의 안기즉01되기를원하시는 분은 

온당203호새가족 등록실로오).1기 바랍니다.양 



추만흥현 (:) 20 1 0년 1 월 1 0일 저1 1080호 

교피쇼씩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13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t웰충현 기도의 창 
전도위원회 2009년 청기회껴|감시 

1 감사기간 1월 3일(주일)~1월 31웬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9년 1월~12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제1교육관 404호 4. 준비서류 시산묘 1부， 금전출납뷔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홍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13필쉬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화 1옐(퇴 1400 
장소 여전E희 각교구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Ã I회 %날 2A념1 : lJ7호 3쩌 때1호 4A팩 때7호 

“ "'1 도훌 체축하고 "'1도에 강사항￡로 7깨어 있.으.라 ” 
별셰 

1 심재분 타교권사(고경숙 권사의 모 

친 송병호 집사의 장모 ， 24교구 송화 

1구역) / 3일 별세 ， 5일 장례 

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맹살전 4:13~1잉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띨 전하는 
통로로 ^r용뼈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 
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 

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 (1 . 1 .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 
(막 16 :15)에 자기를부인핸 믿음으로 보내는선교샤 

가는선교λ}가 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동산 · 복지)틀이 복음의 도구로 사 
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 
시설， 힘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2)가 되게 히소서. 

밍 2010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덤후 3:1에가 되게 히소서. 

〈추긴흥헌〉 지원륭μ자 모집 

부 문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문 의 주간충현(# 353) 

2010년 전반기 전도외장딘 엉성혼련 
일 시 : 2009년 12월 6일~2010년 1월 31일 매주일 15:1~16:oo 장 소 ‘ 재교육관 407.호 결톨 

김성우 군(김구형 장로 · 유경아 권사 

의 아들， 14교구)과 정지영 앙(정대원 

집사 오명자 권사의 딸， 1 5교구) 1 12 
일(화) 12:00 , 충현교회 갈릴리흘 

2 장영일 군(장봉언 목사 · 소정애 사모 

의 아들， 타교)과 김혜원 앙(김 영은 장 

로 · 한금자 권사의 딸， 9교구) 1 16일 
(토) 12:30, 대치동 해암빌딩 17층 더 
하우스 더 스카이흘 

전도·션교 4씨 기도외 
일 시 매주일 16:00 、얘 장소 ‘ 걸릴러홀 

태션지 카드 작성 기간(각 교구훌) 

일 시 2009년 12월 20일~2010년 1월 30일 

션교언어 혼면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이호(캄보디에 505호(베트님) 508호(인되 510호(네필) 

2010년도 전반기 흥연장학생 견뭘 

1 선발기준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흐때학원 학생 
@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각 부서에서 헌신χ띈로 봉A바 학생 

2 신청기간 1월 10일(오늘) 16:30까지 3 선발시험 1월 22일(금) 13:00 

4. 문의 및 신정장소 교육국 'll' 552-8200(# 47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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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회 (1/11 - 1/ 17) 

11 (월 )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17(주일 )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유상태 박준식/남용승 최진철/강태영 정민권/박우현 장 훈/장길남 김근영/강덕필 김백만/최문실 
설 교 본 문| 메시아의죽음 갈 6 : 11- 1 8 업 1:1 -6 입 1 :7- 14 업 1’ 15-23 입 2:1 - 10 업 2:11-22 

예배 담당 (1/13 - 1/17) 

날짜 여|배 서E “ 「 사회 기도 차L.! 야 ζ〉

1/13 
수요 I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요 11:25-26) 김성관 목사 박용현 오정례 하늘어|찬송0] 들리던그날(만도린 연주대) /하나님의 독생자(호산나찬빼) 

수요 II 이스라엘의 곤고와 하나님의 근심(삿 10:10-16) 윤요한 목사 김백만 이설희 성자의 귀한 몸(실로암 찬양대) 

1/ 15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최성득 예루살렘찬양대 / 핸드벨중주 / 소프라노김희영 

주일 I 한 여자， 이 여재마 26:6-13) 이순식 목사 김성헌 최경하 〈예배전찬양〉 

주일 II 한 여자， 이 여재마 26:6-13) 안치원 목사 최성득 함철주 저 높은 곳을 호t하여 외 /플룻앙상블 

1/ 17 
주일 m 한 여자， 이 여자(마 26:6-13) 김성관목사 강명구 이 훈 이 세상끝날쩨 외 /첼로이화영(할렐루야요케스트래 

주일 W 한 여자， 이 여재마 26:6-13) 이희식 목사 박준식 바「서 o며 o 내 주 예수주신 은혜 외 /소프라노문은희(아멘 찬양대) 

주일 V 한 여자， 이 여재마 26:6-13) 닥정헌 목사 이광현 송두섭 성자의 귀한몽외 /혼성중창(벤엘찬양대) 

주일찬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 14:6) 김성관 목사 최진철 이신통 만도린 연주대 /23교구 
. 

를렌~1Ii깊.3e;톨낌l 

[ 섬 기 는 분 들 t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차 량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보」 단 U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 :00 보」 다 u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 우|임목사 김 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처l숭 구원섭 구재완 권영옥 강병구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김성헌 
기획위원 김사위원징 룡사위원 재정위원 '~2교구위원징 g교구 21교구 칭년1부 a교구 중등부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박인기 
쩨2교육위원징 뺑정위원장 18교구정 외신부징 5교구징 1 0.교구 1교구 7교구 24교구 에바다부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준식 안치원 양재웅 양태선 유재진 
등록실부장 채1교구장 건축위원 진도위원장 3교구징 8교구 2교구 쥐J냉현 1 7교구 3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유현철 윤요한 이광현 이순식 이재현 
얘뻐위원 대학부장 동산부징 영이부징 9교구징 대혁부 15.교구 16교구 18교구 6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장 훈 정민권 
깅사위원 16교구징 딩회부서기 에빠부징 ε맨1부정 12교구 .:ïlE주

R 선교위원회 14교구 

노광헌 노은영 류기영 문효식 박광식 정진호 최성득 최진철 탁정헌 하종철 
유지찌딘이시 때배위원 14교구장 유이부징 초등1부징 19.교구 11교구 13교구 9교구 5교구 

박덕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율 박홍규 하형욱 
앵징위원 Z교구장 새가즉.~육부징 전도위원 용사위원징 앙교구 

배춘식 백봉선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봉사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기획위원장 선교위원 · 여전도사 
신상수 안동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19교구장 ε번3부장 재1교쩌원장 쩨1교육위원장 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 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웅철 유상태 윤예배석위원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기뾰l앨친S때장 선교위원징 탁이부장 고등부징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a교구 

이계인 이달옥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류진회 서명란 오숙영 옥미자 윤인숙 
진도위원 유지부징 중등부징 징년1부징 칭년2부장 고등부 13.교구 칭년2부 9교구 6교구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임태주 
13교구징 봉사위원 6교구징 봉사위원 선교위원 m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17교구 

이태식 이형수 이호일 이 원 훈정 임무천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조현영 최문실 
11교구징 7교구징 기도원깅 찌정위 행정위원 19교구 7교구 23.교구 교째연구 12교구 

엄창식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홍순애 황순란 
초중도서실부장 건축위원정 정년a부징 15교구장 초등2부장 5교구 21교구 

전은배 전홍렬 정선현 정2교창구수장 찌 정3교청뽑길|원징 
20.교구징 재정위원 24교댐 . A방부지도 신범식 ·외선부지도 나기태 
정태동 조종환 조중민 지규성 진학래 
4권정 예에위원정 8교구징 O앤천g빽징 g정위원 • 전잉지휘자 김숭회 김원섭 김진협 
진홍용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딩회서기 전앙위원징 예i!I위원 실로잉현웹징 입Df누앨않때장 • 전임연주자 노은영 장연회 한경숙 
최윤덕 추병창 합철주 황의만 
영교구징 1 0.교구정 17교구장 12교구정 · 선 교 사 송요한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1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동역됩니디 
Simuttaneous translations in 때|빼， Chinese, Japanese 
and Sign 때guage are available at t얘 티even 0’ C뼈〈 

Worship Servioe, and Sri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때onesian are 허so avælable at the 
Q웹0' clock Worship ser끼oe 

구분 시 간 장 -끼L‘ 

’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부 오전 10 :30 갈릴 리 훌 

τ1 τE TH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 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지111 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 망부 오후 12: 1 5 갈릴리훌 

사 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l충 
오후 1 :00(성인) 

탁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 0 베 다 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I~즉암톨메걷. Pyblis~~dJ?y _ChoQ~g~yy낀깅hurch ~ess 


